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모든 전쟁은 그 이전보다 휠씬 나쁜 세상을 남겨 

놓습니다. 전쟁은 정치와 인류의 실패, 치욕스러운 항복, 

악의 세력에 대한 패배입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261 / 프란치스코 교황) 

우리 노틀담 수녀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연대하며,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와 간구에 선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번뇌인 

것이다.” (기쁨과 희망 Gaudium et Spes, 1)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공동체에서 매일 기도 제안) 

 

사랑의 하느님,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고통과 두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당신이 그들 가까이 계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연민과 강인함, 그들의 선택을 이끌어 줄 지혜를 주소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저희가 연대 안에서 손을 내밀게 하소서. 

 

평화와 정의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전 세계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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